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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임금협상 분쟁 “마침표”
노사합의안 찬반투표 통과 … 기본급 10% 삭감에 조건부 해고 철회

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2번째 201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

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했다.

2월1일 협상을 시작해 파업과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한 차례의 합의안이 찬반투표로 부결되는 등 숨 가쁘게

달려왔던 금호타이어 임금단체협상이 최종 마침표를 찍고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

있게 됐다.

금호타이어 노조는 4월18일 노사 간에 합의한 201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21일 오전 5시부터

오후 11시30분까지 광주와 곡성, 평택 등 공장별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임금안 62%, 단체협상안 64%의 찬성

률(잠정 집계)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.

합의안 통과에 따라 기본급 10%가 삭감되고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%와 상여금 200%(2010년 100%) 반

납이 이뤄지며 해고 대상자 189명과 해고 예고자 1006명은 취업규칙 준수 등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

가 철회됐다.

투표 결과는 8일 첫 합의안에 대한 부결 이후 회사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고, 일부 조합원의 반발

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 부닥친 회사의 생존을 고려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

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한편, 노조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22일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고 구조조정 동의서

를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다.

이로써 채권단은 1000억원의 긴급 자금지원과 함께 최근 실사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남에 따라

5000억-6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워크아웃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금호타이어 관계자는 “노사 합의안 통과를 계기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실천과 노사의 공동 노력을

통해 워크아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2>


